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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달천과 성황천이 만나는 그림 같은 비경 괴강교

달천을 따라 흐르는 자전거길이 성황천으로 뻗어 나가는 길목에 1953년에 가설된 괴강교라는 오래된 교량이 있다. 

괴강교는 도로가 새로 나면서 철거예정이었으나 역사적, 교육적인 가치를 감안해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교량형식은 

게르버교로 연속 교량의 중간 중간에 경첩을 적당히 달아 고정한 구조의 교량이다. 이 교량은 과거 괴산군민들의 정

서를 간직해 오면서 괴산과 칠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자동차가 통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자전거길과 

일부 관광객들만이 걸어서 통행을 하고 있다. 자전거길로 새로 태어난 괴강교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히 오천자전거

길 제일의 비경이라 할 만큼 빼어나며, 조금 더 편안하게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② 철새와 연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미호천

미호천은 충청북도 음성군 부용산에서 발원하여 금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미호천 양안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모래톱과 수변 식생이 어우러져 하천 습지가 발달하였다. 미호천 자전거길은 백로, 청둥오리 등의 철새와 끊임없

이 펼쳐진 갈대의 어우러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세종시에 이르면 수 만송이의 연꽃이 만발한 연꽃공원의 아름

다움을 봄에서 가을까지 즐길 수 있다. 미호천을 따라 달리는 라이딩은 마치 자연의 품안에서 뛰노는 신선과 같

은 신비로움을 선사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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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五) 하천(川)을 따라 새재와 금강을 잇는 오천 자전거길

충북 괴산군에서 증평, 청원을 거쳐 세종시까지 쌍천, 달천, 성황천, 보강천, 미호천 총 다섯 개의 

수려한 하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이라는 의미로 오천자전거길이라 이름 붙여진다. 자연그대로

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고 조성된 이곳은 조그마한 오솔길, 둑방을 따라 너른 논과 밭, 하천을 달리

며 감상하는 코스로서 정겨운 고향에 온 듯한 여유와 편안함을 선사해 줄 것이다.

오천자전거길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새재와 금강을 연결하는 코스로, 

이제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 새재를 거쳐 세종시까지, 다시 금강변을 따라 서해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소통의 자전거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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